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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위권 대학 당락의 열쇠 
에세이·추천서

중상위권 이상 대학 지원

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12

학년 가운데 여름 방학 기

간 동안 SAT, ACT 성적 향

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학

생들이 있다. 에세이의 중

요성을 망각한 때문이다.

미래교육연구소(소장 이

강렬)에 따르면 대학들은 

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한다.

1. 이 학생을 합격시키면, 우리 대학에

서 공부를 잘 따라오고 우리 공동체에 

기여를 할 것인가? 2. 이 학생을 합격시키

면 우리 대학에 등록을 할 것인가?

첫 번째 요소는 다시 두 파트로 나뉜다.

1)“이 학생을 합격시키면 잘 따라올 것

인가?”는 학교 성적표를 보면 된다. 즉 

난이도가 높은 과목, AP나 IB 과목들을 

잘 이수했는가를 보면 된다. 여기에 물론 

SAT, ACT도 포함되나 더 중요한 것은 학

교 성적이다. 

2)“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?”

는 학생의 액티비티와 그 내용을 녹여

서“나는 누구인가”를 알리는 에세이와 

추천서에 달렸다.

추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. 특히 

지원 학생들이 모두 우수해 학교 성적이

나 SAT, ACT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

위권 대학 지원 학생들에게 있어 에세이

와 추천서를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

한 요소다. 그럼에도 여전히 에세이의 중

요성을 간과하고 있다.

물론 주립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

라면 표준화 점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

한다. 주립대학들은 내신과 SAT, ACT 점

수로 선발하기 때문이다. 그러나 공통원

서를 쓰는 주립대학 역시 에세이를 본다. 

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.

좋은 에세이는 대학이 준 에세이의 주

제를 잘 파악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

하게 전달하는 에세이다. 좋은 에세이의 

공통점은 ●자신이 잘 쓸 수 있는 에세이 

주제를 선택하여 ●자신의 이야기를 명

료하게 풀어가고 ● 잘 어울리는 에피소

드로 읽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고 ●문

장 간의 논리적 전개가 명확해야 하고 ● 

결론이 감동적이어야 한다.

글이 반복되어 중언부언 무슨 말을 하

는지 모호해서도 안 된다. 현란한 문장과 

어려운 단어를 나열하는 것을 본다. 그러

나 알맹이는 없다. 진정성이 안 보이는 에

세이는 나쁜 에세이다. 다소 투박하더라

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.

나쁜 에세이는 모호한 표현, 중언부언, 

단순한 정보 나열, 자기 자랑, 하소연, 절

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이 담겨 있는 에세

이다.

대학입학 원서 에세이는 두 종류가 있

다. 하나는 공통원서 에세이이고 두 번째

는 각 대학별 부가 에세이다.  

공통원서를 사용하는 대학의 경우 공

통원서 에세이 5개 가운데 하나를 골라 

써야 하고, 또한 각 대학들이 내놓은 부

가 에세이를 써야 한다. 10개 대학에 원

서를 써야 하는 경우라면 에세이가 적어

도 10개는 넘는다. 

늦지 않았다. 지금부터라도 공통원서 

에세이와 자신이 지원할 대학들의 부가 

에세이를 준비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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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은그림찾기

◎ 위의 그림에 숨어있는 아래 그림을 찾으며 영어 단어도 익혀 

    보세요. 어린 자녀들의 색칠하기 놀이 자료로도 아주 좋아요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해답은 P44에 있습니다.)

이미지 출처: www.pinterest.com

■

canoe
(카누)

crown
(왕관)

musical note
(음표)

toothbrush
(칫솔)

cupcake
(컵케익)

teapot
(차주전자)

crayon
(크레용)

sailboat
(요트)

candle
(초)

slice of pizza
(조각 피자)

fish
(물고기)

handbell
(종)

※ 보너스: nail(못), golf club (골프클럽), scok(양말), artist’s brush(미술용 붓)


